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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시력과 저시력 읽기에서 맥락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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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읽기 방법으로 저시력인과 정상시력인의 문장 맥락효

과를 비교하였다. 실험 1에서는 자기조절읽기(self-paced reading) 방법을, 실험 2에

서는 신속순차제시(rapid serial visual presentation) 방법을 사용하여 문장과 무선단어

열에서 정상시력 참가자와 저시력 참가자의 읽기속도를 비교하였다. 두 실험 결

과에서 저시력 참가자의 읽기속도는 정상시력 참가자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으

나, 맥락효과는 읽기 방법에 따라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자기조절읽기를 사용한

실험 1에서는 정상시력보다 저시력에서 맥락효과가 컸고, 신속순차제시를 사용한

실험 2에서는 저시력보다 정상시력에서 맥락효과가 컸다. 본 결과는 맥락 정보가

처리될 시간이 충분히 허용되는 읽기 상황에서는 정상시력에 비해 저시력 읽기

에서 맥락의 역할이 증가하나, 시간적 제약이 주어지는 읽기 상황에서는 반대로

정상시력에 비해 저시력 읽기에서 맥락의 역할이 감소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저시력, 읽기,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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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시력은 최대 교정시력이 0.3을 넘지 않으며 시야가 20도 이내인 상태로(미국

안과 학회), 보통 보는 거리(약 40cm)에서 신문을 잘 읽지 못하는 경우이다. 저시력

을 유발하는 여러 원인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노화로 인한 황반 변성과 특히 관

련이 깊다. 국내외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저시력 인구

의 증가는 점차 가속화될 것이다.

보조기구의 도움으로 잔존 시력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저시력인은 시각

정보처리를 요구하는 일상의 많은 과제들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그 중에서도 저시

력인이 대표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은 읽기 활동이다. 정상시력에 비해 크게 감소

된 저시력의 읽기 속도는 확대경 등의 광학 기구로 시력의 한계를 보완하여도 정

상시력 수준으로까지 회복되지 않는다. 저시력인의 읽기속도를 향상시키는 문제는

저시력 연구와 재활의 중요한 목표이며, 이론적,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Legge, Ahn, Klitz, & Luebker, 1997; Legge, Poss, Maxwell, & Luebker, 1989; Legge,

Rubin, Peli, & Schleske, 1985).

저시력인의 읽기 수행을 돕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읽기 방법들이 제안되어 왔

다. 확대독서기(closed-circuit television)는 초기에 고안되어 현재에도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보조도구로 활자가 찍힌 종이를 확대경의 역할을 하는 기계에 넣으면 글자

를 확대시켜서 모니터에 제시하여 준다. 글자 크기만을 변화시키는 확대독서기로

부터 컴퓨터의 발달과 더불어 글을 제시하는 방법까지 변화시켜주는 다양한 읽기

방법들이 소개되었는데, 자기조절읽기, 신속순차제시, 스크롤 텍스트 등이 그 예이

다. 이들은 읽기가 진행되는 동안 안구운동의 부담이 경감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Arditi, 1999; Chung, Mansfield, & Legge, 1998; Fine & Peli, 1995; Rubin &

Turano, 1994).

자기조절읽기(self-paced reading, 또는 elicited sequential presentation)는 문장의 단어들

이 한 번에 하나씩 제시되면서 참가자가 다음 단어의 제시 시점을 스스로 결정하

는 방법이다. 모니터의 중심에 제시된 단어를 읽고 참가자가 정해진 키를 누르면

다음 단어가 제시된다. 이 방법의 특징은 참가자가 자신의 읽기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신속순차제시(rapid serial visual presentation, RSVP)는 정해진 제시 시

간에 따라 한 문장의 단어들이 한 번에 하나씩 자동적으로 대체되면서 같은 자리

에 나타난다. 참가자는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야 하며, 수행의 성공 여부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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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시행 문장 단어들의 제시 시간이 증감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참가자의 최대

읽기속도가 산출된다. 이 방법의 특징은 자극 제시에 시간적 제약이 있으며 참가

자에게 빠른 읽기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스크롤 텍스트는 화면에서 글자가 일정한

속도로 지나가는 것으로 참가자가 안구를 고정하고 모니터를 바라보면 글자들이

정해진 방향으로 지나가게 된다. 이러한 읽기 방법들은 모두 문장의 단어들이 동

일한 위치에 제시된다는 점에서 단어들이 일렬로 나열되는 일반적인 읽기 환경에

비해 안구의 움직임이 덜 요구된다. 저시력인은 시각폭이 축소되어(Legge et al.,

2001, 2007) 그로 인해 한 단어 내에서 여러 번 고정할 가능성은 있지만, 위의 방

법을 사용하면 다른 단어로의 도약이나 회귀 등의 안구 운동은 불필요해지므로 읽

기 수행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저시력인을 위한 최선의 읽기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없다.

자기조절읽기는 Arditi(1999)의 연구에서 저시력인이 확대독서기 방법과 더불어 가

장 많은 읽기속도 향상을 보인 방법이다. 신속순차제시는 저시력인의 읽기속도를

향상시켰으며(Rubin & Turano, 1994), 여러 연구들에서 정상시력인의 읽기속도 향상

에도 기여하였다. 정상시력에서는 신속순차제시가 다른 읽기 방법들에 비해 읽기

속도가 향상되는 것을 여러 연구들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반면, 저시력에서는 특정

읽기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읽기속도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증거가 정상시력에

서만큼 일관적이지는 않다(Bowers, Woods, & Peli, 2004; Fine & Peli, 1995). 읽기 방

법에 따른 저시력과 정상시력의 상이한 수행 양상은 그 기저에 있는 정보처리과정

이 다르게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저시력인의 읽기 수행 향상을 위해서는 저시력 읽기가 정상시력 읽기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글자의 단순한 확대만으로는 저시력인의 읽기 수행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은 시력적인 제한이 언어 변인들과 상호작용

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력과 언어 변인들 간의 상호 기제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적절한 재활 프로그램의 제안도 어려워질 것이다. 시력적인 제

한이 읽기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특히 시력과 맥락정

보처리의 관계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맥락은 언어처리과정에서 중요한 변인이다. 문장은 단어의 나열과 달리 의미를

생성하여 맥락을 만들기 때문에 읽기속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준다. 인간의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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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을 모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연구에서 맥락이 형성되는 문장에서는 읽기 중

눈의 도약 길이와 읽기속도가 25-30% 증가하는 것이 보고되었으며(Legge, Hooven,

Klitz, Mansfield, & Tjan, 2002),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문장 맥락이 성립될

때 도약 길이가 30% 이상 증가하는 것이 보고되었다(Klitz, Legge, & Tjan, 2000).

저시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맥락 효과는 긍정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Legge 등(1989)은 147명의 저시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5-30%의 맥락효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Fine과 Peli(1996)에서는 맥락이 형성되는 문장에서 저시력인은 2

배 가까운 읽기속도 향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읽기에서 맥락 효과는 정상시

력과 저시력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되고 있으나, 맥락 효과의 상대적 크기를 두 시

력 집단에서 비교한 영어권 연구들은 상반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다(Bullimore, &

Bailey, 1995; Fine & Peli, 1996, 1997; Sass, Legge, & Lee, 2006). 이러한 연구 결과들

은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되고 있다.

첫 번째 관점은 저시력 읽기에서 맥락의 이득이 감소한다는 입장이다. 저시력인

은 글자를 읽기 위해 부호화하는 시각자극의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정상시력인에

비해 단어의 자소 파악 등에 많은 처리 부담을 가진다. 단어 파악에 대한 상향정

보처리에 많은 인지적 자원을 요구받게 된 저시력인은 맥락정보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인지 자원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정상시력인에 비해 맥락의 이득이 감소할

것이다. Fine과 Peli(1997)는 신속순차제시와 스크롤 텍스트의 읽기 기법을 사용하여,

정상시력 조건과 정상시력인을 대상으로 백내장을 가진 사람의 시(視) 환경처럼 단

어를 보도록 모방한 조건에서의 문장 맥락 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정상시력

조건에서 맥락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정상시력 조건은 스크롤 텍스트보다 신속순

차제시에서 문장 맥락 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나 저시력 조건은 기법 간 맥락 효과

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Chung, Mansfield와 Legge(1998)의 연구에서는 신속순차

제시를 사용하여 망막 이심율이 0도로 중심시야를 사용하는 정상시력 조건과 이심

율이 커져 주변 시야로 읽어야 하는 저시력 조건에서 맥락 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저시력 조건에서 맥락효과가 감소하였다. Sass 등(2006)은 한 화면에 한 문장

을 제시하여 참가자가 80%의 정확성으로 읽을 수 있는 노출 시간을 측정한 후,

제한된 자극 제시 시간으로 정상시력 참가자와 저시력 참가자의 문장 맥락효과를

알아보았다. 무선단어열에 비해 문장에서 정상시력인은 87%, 저시력인은 5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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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속도 향상을 보여 정상시력에 비해 저시력에서 맥락의 이득이 감소함을 관찰

했다.

두 번째 관점은 첫 번째 관점과 대조적으로, 저시력에서 맥락 의존도가 커지면서

맥락 효과가 증가한다는 입장이다. Stanovich(1980)는 상호활성화보상모델(interactive

compensatory model)에서 상향정보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어려움에 당면하면 그것

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향정보처리의 역할이 커진다고 하였다. 즉, 저시력인은 시각

질의 저하로 상향정보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단어처리가 지연되므로 당면한 글자

파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상시력인보다 맥락에 의존하여 문장 처리를 완

성한다는 것이다. Stanovich와 West(1983)는 문장-점화 패러다임을 사용하여 정상시

력인을 대상으로 문장을 소리 내어 읽고 목표 단어가 제시되면 최대한 빠르게 명

명해야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목표 단어의 저하된 시각질 조건에서 정상시력인

은 점화 효과를 더 크게 나타내었다. 문장-점화 패러다임을 사용한 한글 읽기 연

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이혜원, 2004).

세 번째 관점은 시력 변인과 언어 변인의 상호 작용을 배제한다. 맥락 정보처리

가 시력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맥락 효과는 정상시력과 저시력에서 동일하다

는 입장이다. 맥락이 읽기속도를 촉진하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그 정도에는 차이를

가정할 필요가 없다. Fine과 Peli(1996)는 신속순차제시와 스크롤 텍스트를 적용하여

맥락의 사용 정도에 있어서 중심와 손상을 입은 참가자와 정상시력 참가자를 비교

하였다. 두 집단의 맥락 효과(정상시력 집단 2.0, 중심시야 손상 집단 2.15)는 유의

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기법에 따른 비교에서는 정상시력인의 경우

신속순차제시에서 스크롤 텍스트보다 맥락효과가 크게 나타났으며, 저시력인의 경

우 기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스크롤 텍스트에서 맥락효과가 다

소 큰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신속순차제시에서 집단 간의 맥락 효과의 비교에서는

정상시력 집단이 저시력 집단보다 다소 큰 맥락 효과를 나타내었다.

정상시력과 저시력에서 맥락정보처리를 비교한 선행 연구들의 상이한 결과에 대

해 검토할 수 있는 한 가능성은 각 연구에서 채택한 읽기 방법의 특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읽기 방법에 따른 읽

기 속도의 양상은 정상시력인과 저시력인이 같지 않았으며, 이는 각 시력 조건에

서의 정보처리과정이 읽기 방법에 따라 달리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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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들 중 두 가지 이상의 읽기 방법을 적용하여 가외 변인들이 통제된 단일

한 실험 환경에서 직접적 비교를 시도한 연구는 드물며, 설령 그런 연구에서조차

도 읽기 방법의 어떤 특성이 각 시력의 정보처리특성과 상호작용하여 결과에 영향

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은 적었다.

본 연구는 읽기 방법의 특성 중 특히 시간적 제약성이라는 측면에 주목하였다.

시력적인 제한으로 시각정보처리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저시력인의 경

우 각 읽기 방법이 지닌 시간적 특성에 보다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시력인의 읽기 수행의 향상을 위해 제안된 여러 읽기 방법들 중 시

간적 제약성에서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유사한 두 가지 읽기 방법을 사용하

여 시력과 맥락정보처리의 관계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험 1에서는 자기조절읽기

를 사용하여 정상시력과 저시력에서 읽기속도와 맥락 효과를 검토한다. 실험 2에

서는 신속순차제시를 사용하여 실험 1과 동일한 변인으로 진행한다. 관심사는 시

력 조건에 따라 맥락 정보처리의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다면 읽기 방법의 어떤

특성 -특히 시간적 특성 -과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실 험 1

실험 1에서는 자기조절읽기 방법을 사용하여 정상시력과 저시력에서 읽기 속도

와 맥락 효과를 비교하였다.

방 법

참가자

저시력 고등학생 20명과 정상시력 고등학생 20명이 실험에 참여하였다. 저시력

인 모집의 용이성 때문에 고등학생을 참가자로 하였다. 저시력 참가자는 여의도

고등학교와 한빛 맹학교에서, 정상시력 참가자는 이화여자대학교 부속 고등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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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모집하였다. 평균 연령은 두 집단 모두 만 16세이며, 평균 시력은 저시력 학생

은 0.06(0.03 ∼ 0.16, SD = 0.05), 정상시력 학생은 1.1(0.8 ∼ 1.2, SD = 0.13)이다.

모든 참가자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였다. 실험 참여에 대한 사례로 문화상품

권 혹은 학용품을 지급하였다.

설문 조사에서 두 시력 집단의 하루 독서량과 컴퓨터 사용량을 알아보았다. 저

시력 참가자의 평균 하루 독서량은 45분, 컴퓨터 사용량은 70분이었고, 정상시력

참가자의 평균 하루 독서량은 60분, 컴퓨터 사용량은 60분이었다. 두 집단의 독서

량과 컴퓨터 사용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기 구

절차는 E-Prime에서 제작하여 15인치 휴대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보

는 거리(참가자와 모니터간 거리)는 정상시력 참가자는 50cm를 유지하고, 저시력

참가자는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거리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였다.

재료 및 설계

실험 자극은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서 선정한 200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문

장모음집이다. 일차적으로 8-12개의 어절로 구성된 400개의 문장을 선별한 후 저시

력인의 읽기 특성을 바탕으로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200개의 문장을 선정했다. 모

든 문장은 10개의 어절로 구성되었고, 각 어절의 음절 개수는 2개에서 4개 사이로

제한하였다. 한 어절의 음절 개수를 제한한 것은 정상시력인에 비해 가까이서 보

는 특징을 가지는 저시력인은 음절 개수가 많은 어절을 읽기 위해서는 안구 운동

뿐만 아니라 머리나 상체의 운동적인 부분까지 수반하게 되기 때문이다(이해균, 임

안수, 이우관, 1998). 문장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 포함하여 34-41개 사이이고, 평균

글자 수는 37개(SD = 1.93)이다. 문장은 숫자나 영어 없이 한글 글자로만 구성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50cm 보는 거리에서 시각도 3도 크기의 글자를 기본으로 사용하

였는데, 이는 정상시력인이 읽기속도에 방해받지 않고 최대 읽기속도를 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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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크기이며 저시력인의 읽기속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적절하게 확대된 크기

이다(Chung et al., 1998). 선행 연구에서 소수의 저시력 참가자들은 특별히 큰 글자

크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종종 관찰된 바 있다(Rubin & Turano, 1994; Sass et al.,

2006).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3도와 6도 중에서 저시력 참가자가 선호하는

글자 크기를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대비 극성(contrast polarity)은 저시력인의 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Legge 등

(1985)은 저시력인은 검은 바탕에 흰 글씨로 읽을 때 읽기속도가 향상됨을 보고하

였다. 이는 저시력인의 안구에 산광 효과(light scatter effect)가 미치는 영향 때문이

다. 저시력인에 비해 정상시력인의 읽기속도는 대비 극성의 조건에서 자유로운 편

이다. 본 연구에서는 흰 바탕에 검은 글자, 검은 바탕에 흰 글자의 두 가지 대비극

성 중에서 참가자가 선호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글자 크기 및 대비 극성을 고려하여 네 가지 읽기 환경을 구성하였다. 글자 크

기가 3도로 검정 바탕에 흰 글자로 제시되는 프로그램이 기본이며, 그 외에 검정

바탕에 흰 글자로 글자크기 6도인 경우, 흰 바탕에 검정 글자로 3도와 6도인 경우

이다. 참가자는 네 가지 읽기 환경에서 ‘강아지’라는 단어를 본 다음 선호하는 읽

기 환경을 스스로 선택했다. 정상시력인은 모두 기본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저시

력인은 대부분 기본 프로그램을 선택하였으나, 한 참가자는 흰 바탕에 검은 글자

로 글자 크기가 3도인 환경을, 또 한 참가자는 검은 바탕에 흰 글자로 글자 크기

가 6도인 환경을 택했다. 설계는 피험자 간 변인인 시력과 피험자 내 변인인 제시

유형으로, 2(정상시력, 저시력) × 2(문장, 무선단어열)의 완전요인설계이다.

절 차

저시력 참가자의 경우 사전에 학교와 협의하여 실험 일시를 정한 다음, 각 학교

내의 조용한 장소(상담실 등)에서 개별적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정상시력 참가자

는 이화여자대학교의 인지실험실에서 실험이 진행되었다. 실험 시간은 약 20분 소

요되었다.

참가자가 실험실에 오면 먼저 기초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게 한 뒤 시력검사를 실시하였다. 저시력인은 저시력과 노안용으로 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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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시력표를 사용하여 시력을 측정하였다. 참가자가 지시문을 읽으면 실험자

가 실험 절차를 다시 상세히 설명한 후 참가자가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생각되었을

때 실험을 시작하였다.

실험은 연습 시행과 본 시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습 시행은 문장 조건과 무선

단어열 조건 각 2회로 총 4회로 이루어졌다. 본 시행은 2개의 블록이며, 각 블록은

문장 조건 5회, 무선단어열 조건 5회의 총 10회의 시행으로 구성되었다. 문장은 문

장모음집에서 프로그램에 의해 무선 선택되었으며, 무선단어열 자극을 위해 문장

어순을 무선화 시키는 절차 또한 프로그램에 의해 실시간 조작되었다.

그림 1은 한 시행의 순서이다. 각 시행은 <준비>가 화면에 제시되는 것으로 시

작되었다. 참가자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응시점(“+”)이 화면 중앙에 1.5초 동안

나타났다. 응시점이 사라진 후, 문장의 첫 어절이 시작되고 참가자가 어절을 소리

내어 읽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다음 어절이 제시되었다. 한 문장이 모두 제시된

후 빈 화면이 나타나고, 실험자는 참가자가 잘못 읽은 어절 수를 입력한다. 입력을

마치면 <준비> 화면이 다시 나타나며 다음 시행이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준비 + 어제 ➧ 오후에 ➧ 학교에 ➧ 갔더니 ➧ 친구가 ➧
나를 ➧ 반기며 ➧ 환히 ➧ 맞아 ➧ 주었다 ➧ 빈화면

그림 1. 실험 1에서 한 시행의 순서.

결과 및 논의

실험 참가자 40명에 대한 결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시된 어절을 읽지 못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 당황하거나, 실수로 스페이스바를 연속 누르게 되어 한 어절을

읽지 못하게 되는 등의 절차상의 오류 시행은 전체 데이터의 약 2%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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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속도(wpm)는 1분 당 정확하게 읽은 어절의 수로, 참가자가 정확하게 읽은

어절 총 수를 총 소요 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각 조건에 따른 읽기속도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읽기속도는 정상시력보다 저시력에서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

런 차이를 감안하여 많은 선행 연구에서 읽기속도를 로그화하여 통계분석을 하고

있다(Chung, Mansfield, & Legge, 1998; Legge, Rubin, Peli, & Schleske, 1985; Sass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례를 따라 읽기속도를 로그화하여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읽기속도는 저시력보다 정상시력에서 유의하게 빨랐으며[F(1,38) = 67.656,

MSE = .251, p < .0001], 무선단어열보다 문장에서 유의하게 빨랐다[F(1,38) =

145.362, MSE = .002, p < .0001]. 시력과 제시 유형의 상호 작용도 유의하였는데,

맥락 효과는 정상시력보다 저시력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F(1,38) = 40.096, MSE =

0.002, p < .0001]. 정상시력에서는 문장이 무선단어열에 비해 약 6%의 읽기속도 증

가를 보였고(82 대 77 wpm), 저시력에서는 약 20%의 증가를 보였다(37 대 31 w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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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집단별 제시 조건에 따른 읽기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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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1의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자기조절읽기 환경에서 정상시력인보다 저시력

인에게서 더 큰 맥락 효과가 관찰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Stanovich와 West(1983), 이

혜원(2004)이 보고한 결과 패턴과 일치하며, 시제한적 환경의 읽기과정에서 단어와

문장 처리를 위해 맥락의 역할이 증가함을 시사한다.

실 험 2

실험 2에서는 신속순차제시 방법을 사용하여 정상시력 참가자와 저시력 참가자

의 읽기속도와 맥락 효과를 검토하였다. 자기조절읽기에서는 참가자가 어절 단위

로 읽기속도를 스스로 조절하였다. 그러나 신속순차제시에서는 미리 정해진 시간

간격으로 제시되는 어절을 읽어야 하고, 시행이 성공함에 따라 다음 시행의 어절

제시 시간이 점차 짧아지므로, 자기조절읽기에 비해 빠른 읽기 처리가 요구되어

시간적인 제약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방 법

참가자

실험 1의 참가자와 동일하다. 실험 1과 실험 2는 최소 7일에서 최대 10일의 시

간 간격으로 진행되었다. 실험 1에 이어 추가적인 기초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의 내용은 학습이나 읽기 환경에서 사용하는 기구, 자신의 시력 이상을

자각한 시기, 그리고 자신의 안과 진단명에 대한 정보 공개 동의 여부이다. 한 명

을 제외하고 진단명 공개에 모두 동의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자세한 보고를 생략

하겠다. 저시력 참가자들은 책을 읽을 때에는 주로 확대 독서기를 사용하며, 컴퓨

터를 사용할 때는 글씨를 소리로 바꾸어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기의 종류인 센스

리더기와 드림 보이스를 사용한다고 보고 하였다. 자신의 시력 이상을 자각한 시

기는 평균 9.2년(SD = 4.8)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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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구

실험 1과 동일하다.

재료 및 설계

실험 자극은 실험 1에서와 같이 문장모음집에서 무선적으로 선정되었다. 다만,

각 참가자가 실험 1의 연습과 본 시행에서 읽은 24개의 문장은 실험 2에서 자극으

로 선정되지 않도록 프로그램화 하였다.

절 차

모든 참가자는 실험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실험 소요 시간은 약 15분 정도였

다. 연습과 본 시행은 각각 문장 블록과 무선단어열 블록으로 구성되었다. 한 시행

의 순서는 실험 1에서와 유사하나, 실험 1에서는 다음 어절이 참가자가 스페이스

바를 누름으로써 제시된 반면, 실험 2에서는 미리 정해진 시간 간격에 의해 어절

이 자동적으로 제시되었다.

신속순차제시에서 각 문장(또는 무선단어열)의 어절 당 제시 시간은 다음 절차에

의해 정해졌다. 첫 문장(또는 무선단어열)의 어절 당 제시 시간은 저시력인은

2000ms, 정상시력인은 1000ms로 시작된다. 문장을 정확히 읽은 수행율이 90%이상

(10개 어절 중 9개 이상 정확히 읽어야 함)인 경우를 성공한 시행으로 간주하여,

만일 참가자가 현 시행에서 성공한다면 다음 어절의 노출 시간은 20% 감소하고,

현 시행이 실패한다면 다음 어절의 노출 시간은 20% 증가한다. 참가자가 연속 2회

시행에서 실패한다면 블록의 진행이 종료된다. 참가자의 최대 읽기속도는 2회 연

속 실패 직전의 성공한 시행의 어절 제시 시간으로 결정되어 읽기속도(1분당 읽은

어절 수)로 환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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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집단별 제시조건에 따른 읽기속도

결과 및 논의

실험 2의 결과는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실험 1에서와 같이 읽기속도를 로

그화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읽기속도는 저시력보다 정상시력에서 빨랐으

며[F(1,38) = 51.44, MSE = 0.421, p < .0001], 무선단어열보다 문장에서 빨랐다

[F(1,38) = 161.01, MSE = 0.020, p < .0001]. 시력과 제시유형 간 상호작용 또한 유

의하였다[F(1,38) = 5.32, MSE = 0.020, p < .05]. 그러나 상호작용의 방향은 실험 1

에서와 반대로 나타났는데, 맥락 효과의 크기는 저시력보다 정상시력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그림 3 참조). 정상시력에서는 문장이 무선단어열에 비해 약 61%의 읽기

속도 증가를 보였고(320 대 198 wpm), 저시력에서는 약 43%의 읽기속도 증가를 보

였다(124 대 87 wpm).

실험 2의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실험 1의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저시력보다 정

상시력에서 문장의 맥락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Fine과 Peli(1997),

Chung 등(1998), Sass 등(2006)이 보고한 결과 패턴과 일치하며, 시제한적 환경의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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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과정에서 맥락의 역할이 감소함을 시사한다.

종합 논의

본 연구는 두 가지 읽기 방법을 사용하여 정상시력과 저시력에서의 한글 읽기속

도와 문장 맥락 효과를 비교해 보았다. 실험 1에서는 자기조절읽기를, 실험 2에서

는 신속순차제시 방법을 사용하였다. 두 방법 모두 한 문장의 어절들을 한 번에

하나씩 순차적으로 모니터의 중앙 위치에 제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는 기존

의 전체 문장을 나열하는 읽기 방식에 비해 안구 운동의 부담을 줄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두 방법 모두 시각폭이 제한되고 시각정보처리의 어려움을 지닌 저시력 독

자에게 유용한 읽기 환경을 제공한다.

두 시력 집단의 읽기속도의 차이는 두 실험에서 모두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자

기조절읽기 2.3배, 신속순차제시 2.4배). 이러한 결과는 선행 영어권 연구들에서 보

고한 수치와 유사하다. 예를 들어, 집단 간 읽기 속도의 차이는 Rubin과 Turano

(1994)는 2.2배, Fine과 Peli(1995)는 2.6배로 나타나고 있다. 본 실험을 통해 선행 연

구와 유사한 읽기속도 차이를 한글 읽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상시력과 저시력에서 맥락효과의 비교는 읽기 방법에 따라 대조적으로 나타났

다. 실험 1의 자기조절읽기에서는 맥락효과가 정상시력보다 저시력에서 증가했다.

이는 시각정보처리가 어려울 때 맥락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상호활성화보상모델

(Stanovich, 1980)의 설명과 부합한다. 실험 2의 신속순차제시에서는 실험 1과 반대

로 맥락효과가 정상시력보다 저시력에서 감소했다. 이는 저시력인에게는 어려운

시각정보처리에 많은 자원이 요구되면서 맥락정보처리에 상대적으로 적은 자원이

할당된 결과로 맥락효과의 감소를 예측하는 이론적 입장에 부합하는 결과이다.

시력과 맥락의 상호작용에 관해 영어권 선행 연구들이 보여준 상이한 결과들은

읽기 방법, 자극, 참가자 등 실험 절차의 차이로 인해 그 이유를 추측하기가 어려

웠다. 본 연구에서는 읽기 방법을 제외하고는 실험 1과 실험 2가 동일한 참가자

및 실험 환경에서 이루어졌기에 결과의 차이를 읽기 방법에 따른 차이로 초점을

좁혀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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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조절읽기와 신속순차제시의 차이는 읽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제약의

정도에 있다. 자기조절읽기는 참가자가 직접 키를 눌러 다음 어절의 제시를 유도

하기 때문에 현재 어절에 대한 시각정보처리 및 의미 정보처리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 다음 어절 처리가 진행 될 수 있다. 저시력인의 경우, 단어(어절)처리가 길어지

면서 그 시간 동안 맥락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한편, 정상시력인의 경우

단어(어절)처리가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맥락의 개입 전에 이미 단어 처리가

완료되거나, 맥락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저시력인에 비해

약하다. 맥락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저시력인이 더 크고, 맥락 개입의 시간적 가능

성이 저시력인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상시력에 비해 저시력에서 맥

락 효과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Stanovich와 West(1983)와 이혜원(2004)의 문장-점

화 패러다임을 사용한 연구에서 참가자는 목표 단어의 저하된 시각질 조건에서 점

화 효과를 더 크게 나타내었다. 문장-점화 패러다임의 경우, 참가자가 제시된 문장

을 읽고, 목표 단어를 처리하는데 시간적인 제약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기조

절읽기와 유사한 점이 있다.

신속순차제시는 자기조절읽기에 비해 시간적인 제약이 크다. 현 단어(어절)에 대

한 처리가 충분치 않더라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자극은 자동적으로 다음 단어로

대체된다. 또한 시행이 성공할수록 어절의 제시 시간은 단축되어 참가자는 더욱

빠른 정보처리를 요구받는다. Potter, Kroll과 Harris(1980)는 신속순차제시를 사용하

여 문장과 무선단어열에서의 회상율을 동일한 노출 시간에서 비교하였는데 참가자

는 각각 100%와 60%의 회상율을 보고했다. Potter 등(1980)은 무선단어열의 경우

시각적으로 처리한 단어들의 의미 정보를 병합하는데 시간적 제한점이 있기 때문

에 두 조건 간 차이가 커지게 된다고 하였다. 신속순차제시에서 맥락 효과를 크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시각 처리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짧게 제시되는 단어에 대한 시

각 처리를 완성하여 문장의 의미 맥락을 신속하게 성립시켜야 한다. 시각정보처리

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저시력인의 경우 단어 제시가 짧아질수록 시각 처리의 어려

움이 축적되어 문장조건에서도 의미 맥락이 형성되기 어렵고, 따라서 맥락의 개입

여지가 낮아진다. 반면, 정상시력인은 짧은 제시 시간에서도 단어를 신속하게 재인

할 수 있어 문장의 의미 형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맥락 효과가 저시력인에 비해 크

게 나타날 수 있다. Masson(1983)은 단어에 대해 짧은 노출 시간일수록 신속순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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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맥락 이득이 커진다고 하였다. 이는 읽기 속도가 빠른 정상시력인의 맥락 효

과가 커지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며, 신속순차제시를 사용하여 문장

맥락효과를 비교한 Chung, Mansfield와 Legge(1998)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읽기

방법은 달랐으나 미리 측정된 참가자의 문장 노출 시간으로 문장 자극을 제시하여

신속순차제시와 같이 읽기 방법에 시간 제약이 있었던 Sass 등(2006)의 결과와 일치

한다. 시력 집단간 맥락 효과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Fine과 Peli(1996)의

연구에서도 읽기 기법에 따른 맥락 효과 비교에 있어서는 신속순차제시에서 정상

시력이 저시력보다 다소 큰 맥락 효과를 나타내었다. 정상시력인과 저시력인의 맥

락 의존도 비교를 읽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간적인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한

다면 선행 연구들의 갈등적인 결과들을 이해할 수 있다.

저시력 읽기에서 맥락 정보의 역할을 살펴본 선행 연구들은 실험 환경의 차이로

인하여 상반된 결과와 설명을 제시해 왔다. 각 연구가 각기 다른 절차를 적용했기

에 직접적인 결과 비교가 어려웠고, 상반된 결과의 원인을 추론하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한 실험 환경 속에서 자극의 제시 방법이 유사한 두 가지 읽기 방

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저시력 읽기에서 맥락 효과는 읽기 방

법에 따라 정상시력보다 확대 또는 감소되었다. 이는 읽기 방법의 차이를 반영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읽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인 제약이 저시

력 읽기에서 맥락의 역할을 좌우하는 중요한 한 요인임을 시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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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ontext effects in reading Hangul

in normal and low vision

Yerry Song Hye-Wo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context effects in reading Hangul (Korean alphabets) in

normal and low vision, using the two different reading techniques, self-paced reading

(Experiment 1) and rapid serial visual presentation (Experiment 2). We compared the

reading speed of participants with normal or low vision in sentences vs. randomly ordered

words. The results from both experiments showed that the reading speed of participants

with low vision slowed significantly relative to those with normal vision. However, the

patterns in the size of context effects were different in the two experiments. The context

effects were larger in low vision than in normal vision in self-paced reading, but they were

smaller in low vision than in normal vision in RSVP. This result indicates that context

may make a greater contribution for readers with low vision than for readers with normal

vision when sufficient time is allowed to read; in contrary, its contribution is smaller for

readers with low vision than for readers with normal vision when there is time limitation

for reading.

Keywords : low vision, reading, context, Hangul


